
서론: 죽음 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? 

     

본론:  

1. 다시 살아남 

     가. 비과학적, 비논리적 

     나. 해외토픽감 

     다.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 죽음 

     라. 세상적인 살아남과는 다른 성경의 부활 

2. ‘그러나’의 반전 = 부활 

     가. 부활은 성도의 소망이다. 

          첫 사람 아담 vs 예수 그리스도 

     나.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. 

         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->지속성과 동질성이 있음 

         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뀜 

     다. 부활은 악과 사망에 대한 승리다. 

          본향으로 가기에 평안함이 있음 vs 두려움, 불안 

3. 카타콤/카타콤베에서 예배를 드렸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

     가. 특별한 토양: 응회질 

     나. 죽음을 직시하며 부활을 믿고 예배 드림 

4.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

     가.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 (고전 15:58) 

     나. 부활의 도를 전하고 제자 삼는 삶 (마 28:19-20) 

     다. 위의 것을 찾으며 날마다 지체를 죽이는 삶 (골 3:1-5) 

 

결론: 부활은 반드시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하며 하나님을 다시 뵐 때 

기쁨으로 만나도록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다. 

 

암송구절:고린도전서 15 장 20 절 

‘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’ 

 

메모:  

1.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? 

2.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았는가? 

3. 부활이 있기에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? 


